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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1월 16일(목)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칠레 정상회담(11.16) 결과  

- 리튬 등 자원 부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 추진 -

 - 방산, 교역 투자, 인프라, 남극 연구 등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모색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16, 목)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

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 △리튬 등 핵심 광물 , △교역·투자 , △인프라 ,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칠레의 핵심 광물 매장 현황 : 리튬(세계 1위), 구리(1위), 몰리브덴(4위) / 칠레는 한국의 
리튬 수입 대상국 중 중국에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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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

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16.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

하면서, 동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

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